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봄철 대표 축제인‘고창 청보리밭축제’가 화려하게 개막했다.
올해로 15회를 맞은‘고창청보리밭축제’는 25만평 광활한 대지

의 청보리와 유채꽃이 장관을 이룬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경
관농업축제이며 오는 5월 13일까지‘한국인의 본향 고창!�피어나
는 경관농업!’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다.�
지난 21일 공음면 학원농원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개최된 개막

행사는 박우정 고창군수,�최인규 군의장,�군의원,�재경고창군민회
김광중 회장,�기관사회
단체장,�고창군민과 재
외군민을 비롯해 관광
객들이 참석한 가운데
성황리에 개최됐다.�
개막행사는 기념식과

함께 밸리댄스 공연,�고
창농악보존회의 신명나
는 농악공연,�신나는 예
술버스 공연 등이 무대
에 올라 보는 이의 흥
을 돋웠으며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소속‘백로다회’의 차 나눔 행
사 등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됐다.��
청보리밭축제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는 청보리밭사잇길은

‘소원지달기’와 웨팅포토존,�원형돔을 설치해 보다 알찬 볼거리를
제공하고 있다.
여기에 한 눈에 청보리밭을 볼 수 있는 전망대,�잉어못과 호랑

이왕대밭,�도깨비 숲 등 구전되는 이야기를 따라 걷다보면 즐거움
이 배가된다.�

아울러 보릿골 체험마
당에 마련된 편백나무
공예품체험과 비즈공예
품 체험,�보리피리 불기
와 같은 토속행사와 보
리빵과 보리쿠키,�보리
관련 음식 만들기를 비
롯해 보리관련 음식과
향토음식,�다양한 먹거
리부스 등 체험과 볼거
리,�먹거리가 풍성하게
마련되어 눈길을 끈다.
또한,�유리온실을 리모

델링해 전통농경유물
전시하고 농경생활을
시연하여 관광객들에게
전통농경문화에 대한
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

제공하면서 축제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.
특히 이번 축제에는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

있도록 신규로 주차장을 증설하여 1300여대 이상 주차할 수 있게
됐고,�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면서 보다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
있도록 하고 있다.�
박우정 군수는“대한민국 경관농업특구의 선두주자인 고창 청보

리밭에서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의 힐링을 할 수 있을 것.”이라
며“유네스코로부터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
뛰어난 자연생태경관 속 다양한 고창군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만
끽하시기를 바란다.”고 말했다.�� /고창=김영식 기자

내마음속‘초록’을느끼다

행사는내달 13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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